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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vent Centrality on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Young Adults with Parental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Meaning Reconstruction 
Jieun Kwon Sungeun Yo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in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in young adults who experi-
enced parental death during adolescence. Specifically, using a three-month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 reconstruction and traumatized self-system in the effect of event centrality on complicated grief or 
posttraumatic growth. Adults aged 19 to 29 years who experienced parental death during adolescence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wo hundred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baseline online survey (Time 1), and 150 completed a follow-up survey af-
ter three months (Time 2). As expected, event central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plicated grief or posttraumatic 
growth at Times 1 and 2. The test of a mediation model for complicated grief indicated that neither traumatized self-system 
nor meaning reconstru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centrality and complicated grief at Time 2. However, 
higher levels of traumatized self-system were cross-sectionally associated with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onversely, both 
traumatized self-system and meaning reconstruc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centrality and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ducing traumatized self-system and enhancing meaning re-
construction could help develop posttraumatic growth whereas such intervention may not help reduce complicated grief lon-
gitudinally.

Keywords: complicated grief, posttraumatic growth, parental bereavement,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부모의 죽음은 이 시기 삶의 많은 변화와 함

께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Mallon, 2011). 부모와의 

사별은 어떠한 외상보다 심각하게 개인의 삶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며(Calderwood, 2011; Maier & Lachman, 2000) 급작스

러운 또는 예측 가능한 사별 모두 자녀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상실경험이다(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6). 아동청소

년기 사별 경험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슬픔, 분노, 그리움, 우울,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서적인 부적응을 야기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Gray, Weller, Fristad, & 

Weller, 2011; Taku et al., 2006). 또한 사별을 경험한 아동의 10% 정

도는 사별로 인한 비애 증상의 강도나 지속 기간이 문화적으로 받

아들여질 만한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복잡성 사별비애(com-

plicated grief)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rioson & 

Harrington, 2001; Hayslip, Pruett, & Caballero, 2015; Melhem, 

Porta, Shamseddeen, Payne, & Brent, 2011). 복잡성 사별비애는 사

별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의미상실, 과도한 슬픔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의 심리적 손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Prigerson 등(1995)이 제안한 개념이다. DSM-5에서는 이를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 disorder)라는 진단명으

로 Section III의 추후 연구되어야 할 준거에 포함하였다(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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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부모와 사별한 아동과 청소년은 다양한 부적응적 사별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역경으로 인한 심리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 결과

를 얻기도 한다(Salloum, Bjoerke, & Johnco, 2019). Tedeschi와 

Calhoun (1995)은 중요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

ic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외상 이전

의 적응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는 심리적 수준

의 변화와 기능 측면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Calhoun & 

Tedeschi, 2004).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 사별이후 대처능력

의 향상, 더 나은 대인관계,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 등에서 자신

들이 성장했다고 보고하였다(Ens & Bond, 2005; Hogan & Schmidt, 

2002; Schaefer & Moos, 2002). 

연구자들은 사별과 같은 외상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적응과 

부적응에 대해 인지적 해석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변인 중 사건중심성은 Berntsen과 Rubin (2006)이 제안한 

개념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경험을 외상적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

는 인지적 경향성을 말한다. 사건중심성은 개인이 스트레스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Tedeschi, Calhoun, & 

Cann, 2007), 외상 경험 이후의 부적응과 심리적 성장을 모두 예측

한다고 보고하였다(Gehrt, Berntsen, Hoyle, & Rubin, 2018; Grole-

au, Calhoun, Cann, Tedeschi, 2013). 그렇다면 사건중심성이 심리

적 부적응과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 기여하는 매개변인으로 의미재구성과 외상

화된 자기체계에 주목하였다. 

Neimeyer (2000)는 상실이나 사별은 기존의 의미구조와 불일치

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고 무너져버린 인생의 질서와 안전 및 예측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인지적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의미재구성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애도반응의 

핵심요소(Gillies & Neimeyer, 2006)이며,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부

여가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et, Neimeyer, & Berma, 2018). 또한 

삶의 의미 및 삶에 대한 성찰은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이었

으며(Taku et al., 2006), 사별 후 외상후 성장에 관한 논문들을 살

펴본 개관논문에서 의미재구성은 외상후 성장에 관여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였다(Michael & Cooper, 2013). 

한편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다(Er-

ikson,1963). Habermas와 Bluck (2000)은 청소년기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고민과 함께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며 일관성 있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사별 경험에서 유발된 안전감의 결핍으로 정

체성 형성 과정이 손상될 수 있다(Freeman, 2005; Worden & Sil-

verman, 1996). 본 연구에서는 Jang과 Ahn (2011)이 반복적인 대인

간 외상으로 변화된 개인의 자기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

인 외상화된 자기체계(traumatized self-system)를 매개변인 중의 

하나로 검증하였다. 부모와의 사별이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은 아니

지만, 정체성 형성이라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외상화된 자기체계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부정

적 자기감, 죄책감, 수치심, 자기조절 손상, 관계적 자기 손상 등의 

내용(Jang & Ahn, 2011)은 애도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

는 부정적인 반응과 관계가 있다. 한편 Im과 Kwon (2013)은 관계상

실 당시에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방략으

로 분류된 변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장에 수반되는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Calhoun, Cann

과 Tedeschi (2010)는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외상의 희생자라는 인식에서 생존자로의 인식의 변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사건 중심성

이 부모사별 이후 복잡성 사별비애 또는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

로에 기여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als와 Schuettler (2011)가 ‘양날의 검’이라 표현

한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

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복

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은 상호 관련이 높지만 독립적으로 발

생하는 사건이라는 선행 연구(Groleau et al., 2013)를 기반으로 두 

개의 결과 변인에 대해 별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횡적연구수행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

지만, 매개효과는 시간적 흐름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횡적연구

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많을 경우 횡적 연구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서 알아보고자 하는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개월 단기종단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

화된 자기체계는 정적으로, 의미재구성은 부적으로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부적으로, 의미재구성은 정적으로 매개효과

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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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기에 부모 사별을 경험한 만 19–29세의 성

인으로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은 설문사이트에 온라

인으로 접속하여 연구참여 동의를 한 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

으며 설문을 마친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받

았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평균응답시간보

다 현저히 짧거나, 일정 패턴으로 응답하거나, 동일 IP에서 여러 계

정으로 접속하는 응답을 제외하였다. 1차 설문(Time 1)은 2019년 

11월에 실시하였고 총 200명(남 81명, 여 119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3개월 후에 실시된 2차 설문(Time 2)에는 150명(남 57명, 여 93명)

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변인 및 도구

1차 설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별관련 변인, 외상후 성장, 

복잡성 사별비애, 그리고 인지적 변인으로 사건중심성, 외상화된 

자기체계, 의미재구성을 측정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외상후 성장

과 복잡성 사별비애를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별관련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측정하였고, 사별관련 변인

으로 사별대상, 사별원인, 사별 당시 나이, 사별예상 정도, 사별과 

관련된 치료경험을 알아보았다. 사별예상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

로 구성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보통이다’, 

‘조금 예상했다’, ‘확실히 예상했다’로 측정하였다. 치료경험은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 개인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자조집단, 경험 없

음 중에서 중복 체크할 수 있게 하였다. 

사건중심성 척도(Centrality of Event Scale)

사건중심성 척도는 개인이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

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다른 경험을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Berntsen & Rubin, 2006). 이 척도는 총 20문

항(예,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추어 생각한다’)으로 구

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

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와 Lee (2011)

가 타당화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건중심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Traumatized Self-System Scale)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는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 경험에 의한 자기

체계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ang과 Ahn (2011)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이다. 총 58개의 문항(예, ‘나에게 무엇인가가 잘못

되어서 고칠 수 없을 것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

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

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7이었다.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Grief and Meaning Reconstruction 

Inventory)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Gillies, 2005)는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

이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예: ‘이 상실 이후, 나 자신에 대해 더 많

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

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Choi와 Ahn (2013)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

도의 내적 합치도는 .72였다.

복잡성 사별비애 척도(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Prigerson 등(1995)이 개발한 복잡성 사별비애 척도는 사별 후 정상

적이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애도 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인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비애 반응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예: ‘고

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평상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힘들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드물게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종종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You (2019)가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잡성 사별비애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설문에서는 .96, 2차 설문에서는 .97이었다.

한국판 외상후 성장척도(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외상후 성장

척도를 Song, Lee, Park과 Kim (200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외상후 성장척도는 외상 경험 후 긍정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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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자기보고 형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척도는 총 21문항이고, Song 등(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는 16문항(예: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6점 Likert 척도

(0점: 경험하지 못함, 1점: 매우 적게 경험, 2점: 조금 경험, 3점: 보통 

경험, 4점: 많이 경험, 5점: 매우 많이 경험)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설문에서는 .94, 2차는 .95였다.

분석방법

통계 분석은 SPSS ver.27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1차, 2차 설문에 모두 참여한 1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각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

째, 주요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Macro Pro-

cess model 80을 이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를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을 평균중심화 하여 투입하였고, 다

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1차 설문(Time 1)에 참여한 200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명이 2차 

설문(Time 2)에 참여하였다. 1차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6.06

세(SD =2.49), 2차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5.91세(SD =2.60)

였다. 

여성에게 사별후 부적응 반응인 복잡성 사별비애가 더 많이 나

타날 수 있다(Strebe & Schut, 2007)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복잡성 사별비애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48]=1.12, 

n.s.). 또한 2차 설문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선행종단연구(Brent & Melhem, 2012; Levi-Belz, 2019)

을 참고하여 집단 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χ2 = .25, n.s.; 나이 t[198]=  

1.37, n.s.), 사별관련 변인(사별기간 t[198]= .38, n.s.), 주요심리적 변

인(복잡성 사별비애 t[198]= .39, n.s.; 외상후 성장 t[198]= -.20, n.s.)

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1차와 2차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사

별 관련 특성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잡성 사별비애(1차)와 외상후 성장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Bereavement-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Time 1
N = 200
n (%)

Time 2
N = 150
n (%)

Gender
   Men 81 (40.5) 57 (38.0)
   Women 119 (59.5) 93 (62.0)
Age
   19–24 50 (25.0) 32 (21.3)
   25–29 150 (75.0) 118 (78.7)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Father 135 (67.5) 101 (67.3)
   Mother 56 (28.0) 42 (28.0)
   Both father and mother 9 (4.5) 7 (4.7)
Age at parents’ death
   ≤ 12 (elementary school) 12 (6.0) 9 (6)
   13–15 (middle school) 98 (49.0) 69 (46)
   16–18 (high school) 90 (45.0) 72 (48)
Time since death (years)
   1–5 15 (7.5) 11 (7.3)
   6–10 77 (38.5) 58 (38.7)
   11–14 90 (45.0) 68 (45.3)
   ≥ 15 18 (9.0) 13 (8.7)
Cause of parental death
   Chronic disease 71 (35.5) 65 (43.3)
   Acute disease 30 (15.0) 20 (13.3)
   Accidental death 73 (36.5) 51 (34.0)
   Suicide 11 (5.5) 9 (6.0)
   Homicide 1 (0.5) 1 (0.7)
   Other 14 (7.0) 4 (2.7)
Expectation of bereavement
   Never expected 124 (62.0) 87 (58.0)
   A little unexpected 35 (17.5) 28 (18.7)
   Neither 14 (7.0) 11 (7.3)
   A little expected 23 (11.5) 20 (13.3)
   Entirely expected 4 (2.0) 4 (2.7)
Treatment history
   Psychiatric treatment 37 (18.5) 29 (19.3)
   Individual psychotherapy 44 (22.0) 32 (21.3)
   Group therapy 6 (3.0) 4 (2.7)
   Self-help group 4 (2.0) 4 (2.7)
   None 109 (54.5) 8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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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 상관은 r= .34 (p< .001)였고, 복잡성 사별비애(2차)와 외상

후 성장(2차)의 상관은 r= .42 (p< .001)였다. 사건 중심성과 복잡성 

사별비애 1차, 2차의 상관은 각각 r= .62 (p< .001), r= .54 (p< .001),

외상후 성장 1차, 2차의 상관은 각각 r= .33 (p< .001), r= .20 (p< .05)

였다. 

사별관련 변인과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별기간과 복

잡성 사별비애(1차), 사건중심성, 의미재구성의 상관은 r = -.18 

(p< .05), r= -.21 (p< .01), r= -.22 (p< .001)였다. 외상적 사별(사고, 

자살, 타살)과 복잡성 사별비애(1차)와 상관은 r= .16 (p< .05)였다. 

사건중심성과 복잡성 사별비애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첫번째 가설인,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

이다’를 검증한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사별 이후의 적응은 

고인과의 관계, 사망원인, 사별이후 기간, 사별을 예상했던 정도 등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150)

1 2 3 4 5 6 7 8 9 M SD

  1. CG_T1 34.57 19.33
  2. CG_T2 .61** 30.89 19.85
  3. PTG_T1 .34** .26** 43.03 15.67
  4. PTG_T2 .14 .42** .53** 41.43 17.09
  5. Event centrality .62** .54** .33** .20* 66.33 15.12
  6. Traumatized self-system .64** .50** .12 -.05 .66** 122.35 41.08
  7. Meaning reconstruction .16 .13 .67** .50** .24** .02 32.77 6.66
  8. Time since death -.18* -.12 -.05 -.08 -.21* -.22** -.06 10.67 3.08
  9. Expectation of bereavement -.01 .13 .07 .15 -.06 .01 .07 -.18* 1.84 1.19
10. Traumatic death .16* -.03 .01 -.15 .12 .11 -.07 .12 -.47** .41 .49

Note. CG_T1=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G_T2= Complicated Grief at Time 2; PTG_T1=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1; PTG_T2=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Event centrality, traumatized self-system, and meaning reconstruction were assessed at Time 1; Traumatic death= suicide, homicide, 
accident.
*p < .05. **p < .01.

Figure 1. The mediation model for complicated grief. 
Note. CG_T1 =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G_T2 = Complicated grief at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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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영향(Stroebe, Schut, & Stroebe, 2007)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사별기간, 외

상적 사별(사고, 자살, 타살)을 통제하고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건중심성은 외상화된 자기체계(β= .63, p< .001)와 의미

재구성(β= .26, p< .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차 시

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로 가는 경로에서는 사건중심성(β= .31, 

p< .001)과 외상화된 자기체계(β= .41, p< .001)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나, 의미재구성(β= .09, n.s.)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로 가는 경로에서는 사건중심성

(β= .23, p< .05)과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β= .44, p< .001)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외상화된 자기체계(β= .09, n.s.)와 의미재구

성(β= .01, n.s.)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건중심성이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β= .55 (p< .001)였으나 매개변수인 외상화된 자기체계, 의미재

구성,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가 회귀 모형에 투입되면서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한 사건중심성의 직접효과는 β= .23 

(p< .05)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트스트랩을 통

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사건중심성이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

를 매개로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이르는 경로와 사건중심

성이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매개로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를 

거쳐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이르는 매개경로가 95%의 신

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및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인,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를 검증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사별관련 변인(사별기

간, 외상적 사별)을 통제하고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사건중심성

은 외상화된 자기체계(β= .63, p< .001)와 의미재구성(β= .26, p<  

Figure 2. The mediation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Note. PTG_T1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1; PTG_T2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Table 3. Indirect Effect for Complicated Grief

β SE
95%

LLCI ULCI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CG_T2

.05 .07 -.0790 .1780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CG_T2

.00 .02 -.0444 .0333

Event centrality→CG_T1→CG_T2 .14 .05 .0530 .2558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CG_T1→CG_T2
.12 .05 .0412 .2238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CG_T1→CG_T2

.01 .01 -.0038 .0306

Note. CG_T1 =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G_T2 = Complicated 
Grief at Time 2; LLCI =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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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

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사건중심성(β= .18, p< .05)과 의미재구성

(β= .63, p< .001)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외상화된 자기체계

(β= -.01, p= .91)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차 시기의 외

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β= -.20, p< .05), 

의미재구성(β= .21, p< .05),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β= .35, p<  

.001)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사건중심성(β= .18, n.s.)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사건중심성의 직접효과는 

β= .22 (p< .01)였으나 매개변수인 외상화된 자기체계, 의미재구성,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이 투입되면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사건중심성의 직접효과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β= .18, n.s.)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

과 검증 결과, 사건중심성이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매개로 2차 시기

의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 의미재구성을 매개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 의미재구성과,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

을 매개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이는 경로가 95%의 신뢰구간

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 사별을 경험한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 및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예상한 바와 같이 사건 중심성은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 

모두를 정적으로 예측하여 사별 이후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심리

적 결과와 모두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

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는 예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사건중심성과 복

잡성 사별비애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고,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는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

애를 매개로만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를 예측하였다. 반면, 사

건중심성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는 의미재구성과 외상화된 자

기체계 모두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가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로 가는 경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부분매개하였으나, 의미재구성의 매개 효과는 기각되

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모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

정에서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킨다면 성

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적응적인 사별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1차 시기의 복잡

성 사별 비애를 매개로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를 유의하게 예

측한 반면,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 비애에 미

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

상관분석에서 1차 시기에 측정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와는 .64의 상관을,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는 .50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종단 자료에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다른 유의한 경로의 설명력이 더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특

히, 1차 시기의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복잡성 사별비애의 높은 상관

으로 인해 이를 통제한 이후 1차 시기의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사건중심성이 2차 시기의 복잡성 사

별비애에 미치는 간접 경로와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본 연구

의 결과는 사건 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건 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을 기반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의미재구

성은 복잡성 사별비애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미

재구성이 외상후 성장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의미재구성이 청소년기 부모사별로 인한 복잡성 사별비

애를 예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는 데 기

여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모사별에 대한 사건

Table 4. Indirect Effect for Posttraumatic Growth

β SE
95%

LLCI ULCI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PTG_T2

-.13 .06 -.2462 -.0190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PTG_T2

.05 .03 .0082 .1181

Event Centrality→PTG_T1→PTG_T2 .06 .04 .0056 .1467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PTG_T1→PTG_T2
.00 .02 -.0470 .0388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PTG_T1→PTG_T2

.06 .02 .0124 .1104

Note. PTG_T1=Posttraumatic growth at Time 1; PTG_T2=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LLCI=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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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 그리고 자기개념과 정체성에 얼마

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느냐가 청소년기에 부모사별을 경험한 성

인의 장기적인 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

한 결과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복잡성 사별비애 모델과 달리 사건중심성은 외상후 성

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낮을수록, 의미재구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에 이

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별 경험 후에 이전보다 성숙한 삶의 

태도로 변화하는 데는 의미재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

구들(Im & Kwon, 2013; Neimeyer, 2001; C. L. Park & Ai, 2006)처

럼, 본 연구의 결과도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들이 사별에 대한 의미

재구성 과정을 통해 외상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사건중심성은 사별과 관련된 부적응적 증상과 더 큰 관련이 있다

면, 의미재구성은 사별 경험 후의 적응 및 심리적 성장과 더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H. W. Park과 Ahn (2006)은 외상적인 사

건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는지가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모사별에 대해서도 어

떻게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애도의 부적응 경험

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적응적인 경험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으

로 증가하지 않으며, 의미재구성과 같은 보다 능동적인 과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나 가족의 죽음에 대

해 침묵하거나 회피하기 보다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 인한 변

화에 대해 직면하는 것이 사별의 아픔을 딛고 적응과 성장으로 나

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부모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

의 사별로 인한 부적응 반응과 외상후 성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사별이라는 외상적 경험이 부정적인 자

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복잡성 사

별비애 수준을 낮추고, 외상후 성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화

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상

관분석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상관이 없

었고 외상후 성장 모형에서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도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

효과는 모형에 포함된 의미재구성과 사건중심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만 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경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미재구성이 높고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외상후 성장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낮을 때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높을 때는 의미재구성 수

준이 높더라도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상호작용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은 유의한 정

적 관계가 있었고, 사건중심성은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 

모두와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이는 높은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Berntsen & Rubin, 2006; Boals & Schuettler, 2011)의 주장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즉 사별경험을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높을수록 사별로 인한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인 애

도 과정 모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사별사건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관점과 평가인 사건중심성이 애

도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매개변인에 따라 부적응 반응인 복잡

성 사별비애와 애도 후 긍정적 결과인 외상후 성장으로 갈 수 있음

을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상실에 대한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2008) 관점에서는 

사별의 의미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삶

에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어우러

져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애도과정의 부적응 

측면인 복잡성 사별비애와 적응의 결과인 외상후 성장을 같이 살

펴보았고, 이 두 과정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사별 이후의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

는 인지적 처리과정의 영향만을 포함하였고 중요한 다른 측면에 대

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기에 이중과정모델을 온전히 적용하여 해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사별, 특히 청소년에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들이 

애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과 외상후 성장 과정

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양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기간이 길수록 복잡

성 사별비애(1차), 사건중심성,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낮고, 외

상적 사별(사고, 자살, 타살)을 경험할수록 복잡성 사별비애(1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사별기간, 나

이, 사별의 원인 등과 복잡성 사별비애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혼

재되어 있다(Brent & Melhem, 2012; McClatchey & Wimmer, 

2014; Melhem et al., 2011). 특히 본 연구는 대상자 중 다수가 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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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이었고, 사별기간이 6년 이상으로 긴 참여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사별 이후 5년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겪는 심리적 부적응

과 외상후 성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사별변인들과 복잡성 사

별비애, 외상후 성장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

후 사별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사별변인을 포함한 연구들이 필요하

다. 둘째, 횡적연구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짧

은 기간이지만 단기종단설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개월이기에 시간에 따른 복잡

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의 변화 내용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단 연구를 수

행하여 시간에 따른 사별 후의 부적응 및 적응 반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사건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1차 설문과 2차 

설문 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인지

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정서적 변인과 가족 관계를 포

함한 사회문화적 변인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남아있는 양육자의 적응수준과 관계를 중요한 요인

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

에서 청소년기의 사별 경험을 다룰 필요가 있다.

외상 경험 후에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증상과 외상후 성장의 관

계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Boals & Schuettler, 2011; Cur-

rier, Holland, & Neimeyer, 2012)은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것이 곧 

부적응적인 증상이 감소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가 없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어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별한 대상

자들이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애도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나아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과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재구성을 하는 것이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임상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 및 초기 성인들의 애도를 위한 개입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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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건중심성이 청소년기 부모사별을 경험한 초기 성인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권지은 ∙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별한 초기 성인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사

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서 외상화된 자기개념과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3개월 단기 종단 설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별한 만 19세에서 29세의 성인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설문에는 200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50명이 3개월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사건 중심성은 1차와 2차에 측정

한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에 이르는 매개모델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

는 1차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2차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해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매개모델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건중심성은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사별의 부적응적 반응인 복잡성 사별비애를 낮추기 보다

는 적응적 반응인 외상후 성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복잡성 사별비애, 외상후 성장, 부모사별, 단기종단연구


